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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여자쇼트트랙의 쌍두마차심석

희(한체대)와 최민정(서현고)이 2016

2017 국제빙상경기연맹(ISU) 쇼트트랙

월드컵 1차 대회 여자 1500m에서 나란

히금메달과은메달을목에걸었다

심석희는 6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치

러진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3

초359로 가장빠르게결승선을통과 함

께 레이스를 펼친 최민정(2분23초500)

을 0141초차로따돌리고우승했다

지난시즌막판왼쪽발뒤꿈치봉와직

염으로잠시난조에빠졌던심석희는이

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첫 대회부터 금

메달을쌓으며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성

공했다 또 지난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

서 총 11개(개인전 7개계주 4개)의 금

메달을목에걸었던최민정역시은메달

을 따내 이번 시즌에도 심석희와 함께

쌍두마차의위력을과시했다

심석희와 최민정은 김건희(만덕고)

노도희(한국체대)와 함께 여자 3000m

계주에도출전 1위로결승에나서는데

도힘을보태며추가 금빛사냥을예고

했다

하지만 심석희와 최민정을 제외한 나

머지 남녀 선수들은 첫날 메달 사냥에

실패했다 다만 남자 대표팀은 이날

5000m 계주 준결승에서 2위로 결승진

출에성공 금메달에도전한다

연합뉴스

심석희(가운데)와최민정이 6일국제빙상경기연맹쇼트트랙월드컵 1차대회여자

1500결승에서나란히금은메달을딴뒤시상대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

심석희최민정 쇼트트랙월드컵1차금은

엄마 골퍼 홍진주 10년 만에우승

엄마 골퍼 홍진주(33대방건설)가 무

려 10년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

(KLPGA)투어무대정상에올랐다

홍진주는 6일 경기도 용인 88골프장(파

72)에서 열린 KLPGA 투어 팬텀 클래식

최종일에 3차례 연장전 끝에 우승 트로피

를안았다

허윤경(26SBI 저축은행) 장수연(22

롯데)과 3라운드 합계 6언더파 210타로

공동선두로연장전에나선홍진주는 18번

홀(파5)에서 치른 세번째 연장전에서 혼

자파를지켜보기를적어낸두선수를제

쳤다

2006년 SK엔크린 인비테이셔널에서

생애 첫 우승을 거뒀던 홍진주는 10년이

나 기다린 끝에 생애 통산 두번째 우승의

감격을누렸다

세살난아들을키우는홍진주의우승으

로 한국여자오픈 챔피언 안시현(32골든

블루)에 이어 KLPGA 투어에 두명 밖에

없는 엄마 선수가 모두 정상에 오르는 진

기한기록을남겼다

시드권확보가아슬아슬한상금랭킹 53

위로 이번 대회에 나선 홍진주는 이번 우

승으로 2년 시드권을 받았으며 우승 상금

1억2000만원을손에넣어상금랭킹 27위

(2억2875만원)로 수직상승했다

지난달 11일결혼한새댁허윤경은세번

째 연장전에서 3퍼트로 우승은 내줬지만

무릎부상공백을딛고부활을알렸다

한편 시즌 8승을 노린 박성현(23넵스)

은 2타를잃어공동12위(2언더파214타)에

그치며 최우수선수(MVP)격인 대상을 놓

쳤다

박성현은 10위 이내에 입상해야 받을

수있는대상포인트를 1점도추가하지못

했다 고진영(21넵스)에 1점뒤진박성현

은 시즌 마지막 대회인 ADT 캡스챔피언

십에 출전하지 않는다 더는 포인트를 쌓

을기회가없다

박성현의출전포기로대상수상자는고

진영으로 확정됐다 상금왕과 다승왕 그

리고 평균타수 1위 등 3관왕을 굳힌 박성

현은대상경쟁을포기한셈이라아쉬움을

남겼다

선두에 2타뒤진채최종라운드에나선

박성현은 5번홀(파4)에서 벙커와 벙커를

전전하다 3퍼트로 더블보기를 적어내 우

승경쟁에서밀려났다 7번(파3) 8번홀(파

5) 연속 버디로 살아나는 듯했으나 이후

버디를하나도보태지못하고 1타를더잃

어 10위밖으로처지고말았다

박성현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진

출계획등을설명할예정이다 연합뉴스

KLPGA투어팬텀클래식우승을차지한홍진주가6일경기도용인88골프장에서열린최종라운드에서4번홀티샷을날리고있다

KLPGA 팬텀클래식

허윤경장수연과 3차 연장

KLPGA 대상은고진영


